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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 배경 

•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은 한국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그 동반성장  방안 중 하나가 특정 대기업과 해당 거래 중소기업들이 협력조직을 구성하

여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것임 

• 한국에서는 그러한 협력조직이 ‘수탁기업협의회’라는 명칭으로 법제화되어 있음 

• 수탁기업협의회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인데,  해당 법률에

서는 “수탁기업(수탁기업이 위탁받은 물품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 

그 2차 수탁기업을 포함한다)은 위탁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정보의 교환 및 공

동기술 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기업별·지역별·업종별로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

다.”로 규정되어 있음 

• 일본에서는 그러한 조직이 ‘협력회’라는 명칭으로 발전해 왔음 

• 그런데 일본의 경험을 볼 때 협력회 조직은 경제가 성장하는 시기에는 효과성을 발휘해 

왔으나 경제가 저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는 한계가 보여줌 

 

 연구 목적 

• 일본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시스템의 한 요소인 협력회가 어떠한 과정으로 발전해 왔

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시스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

하는 것 



1) 계열거래와 수탁기업협의회 

 기업별 협의회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수탁기업들이 위탁기업과 

일정 정도 장기거래 또는 계열거래를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 

• 수직적 계열거래는 주로 일본과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래 형태라고 할 수 있고, 일본

에서는 수탁기업협의회에 해당하는 용어로서 ‘협력회’가 일반적으로 사용됨 

• 일반적으로 수직적으로 연결된 기업들 사이의 거래 형태는 일본의 경우는 장기거래 또는 

계열거래가 많은 반면, 구미의 경우는 단기거래 또는 시장거래가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

짐 

• 구체적인 거래의 내용은 산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건설업과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면서 구미와 일본의 경우를 아래와 같이 비교해 봄 

 

2. 수직적 거래형태의 국제비교 



2) 수직적 거래형태에 관한 歐美와 일
본의 비교 

 건설업의 경우 구미에서는 입찰계약 등에 의한 단기거래가 일반적인 반면, 일본에

서는 협력회를 활용한 장기거래가 전통적으로 활용되어 왔음 

• 미국 건설업에서의 거래관계를 살펴보면, 경쟁에 의한 시장거래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독일 경우는 전통적으로 마이스터 제도의 영향이 크게 남아 있는데, 건설업에서도 그러

한 전통이 이어져 분리발주 방식이 많이 채용되고 있음 

• 일본 건설업 경우는 명치시대 전후로 소위 제네콘(General Constructor의 약칭)이라고 불

리는 종합건설회사들이 생겨났고, 그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협력회라고 불리는 수탁기

업협의회가 생겨남 

• 한편, 일본의 경우에도 협력회는 고도성장기에는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경제가 저성장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그 기능이 약화되고 구미 경우처럼 시장지향적 거래형태가 점차 

증가함 

2. 수직적 거래형태의 국제비교 



 자동차산업에서도 수직적 거래형태는 구미와 일본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

는데, 구미 경우는 단기적 시장거래가 일반적인 반면, 일본 경우는 협력회 등

을 활용한 장기계속적 거래가 많이 활용되어 왔음 

• 구미에서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자동차 산업이 생성되었는데, 그 이전에 이미 

소재 및 부품 산업이 발전되어 있었고, 이를 기초를 자동차회사와 부품회사 사이에

는 시장거래 구조가 형성됨 

• 한편, 일본 경우는 1930년대에 자동차 산업이 생성되었는데, 당시 부품산업이 발달

되지 않았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자동차회사와 부품회사 간에는 계열거래의 원형이 

성립되었고, 전후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계열시스템이 강화됨 

• 다만, 일본 경우에도 1990년대초 버블경제가 붕괴된 이후에는 경제가 저성장 단계

에 돌입하였고, 자동차산업에서도 계열적 거래시스템은 약화됨 

2) 수직적 거래형태에 관한 歐美와 일
본의 비교 2. 수직적 거래형태의 국제비교 



1) 수탁기업협의회의 모태인 계
열시스템의 형성 

 수탁기업협의회의 원류는 계열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고, 계열시스템의 원류인 하

청제도는 신체제가 확립되던 1940년경에 정책으로서 입안됨 

• 1940년 12월에 ‘기계철강제품공업정비요강’의 내용은, 우수한 중소기업을 특정 대기업의 

전속적인 하청기업으로서 지정하고 양자 간 장기적 관계를 맺도록 하여, 하청기업에 대

한 지도 및 원조, 일정량의 발주, 원재료의 의무적 공급을 모기업에 맡김 

 

 계열시스템 형성과정은 산업별로 차이가 있지만, 계열시스템은 전후 일본 경제성

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섬유산업에서는 계열시스템이 1950년대 중반에 형성됨 

• 자동차산업에서는 계열시스템의 원형이 이미 전시체제 속에서 생겨났지만, 본격적인 계

열시스템은 1960년대 형성됨 

3. 일본 자동차산업 협력회 변화과정 



2) 1990년대 중반 이전 자동차
산업 부품조달 시스템과 협력회 

 계열시스템이 효과적이었던 1980년대-1990년대 중반 일본 자동차 산업의 부품 조

달 시스템의 특징을 경계설정 측면, 경쟁패턴 측면, 개별 거래관계 측면으로 살펴

볼 수 있음 

• 예를 들면 산업구조로서 알프스형 피라미드 구조: 자동차회사와 부품회사와의 관계가 피

라미드 구조라고 하지만, 독립적 봉우리형이 아니라 1차 부품회사들은 복수의 자동차회

사들과 거래를 하는 개방적 알프스형 모습을 지니고 있음. 단, 매출액 비중 측면에서 특

정 자동차회사에 대한 부품회사의 의존도가 높을 수는 있음 

 

 수탁기업협의회로서의 일본에서는 각 기업별로 협의회가 형성되었고, 기업성장 과

정에서 협의회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일본에서는 수탁기업협의회에 해당하는 용어는 협력회(協力會)이며, 본 보고서에서는 1

차 공급업체 협력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함 

• 협력회 조직은 공급업체들의 친목단체로서 출발한 경우가 많았는데, 자동차 회사들이 공

급업체들을 지도 및 육성하고 교류하는 기구로서 발전됨 

• 협력회는 구성원 기업들이 분과회 등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고 공통 과제에 대해 문제

를 해결하면서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수행함 

3. 일본 자동차산업 협력회 변화과정 



3) 1990년대 중반 이후 환경 변
화와 계열시스템의 약화 

 1990년대 초 버블경제가 붕괴되고, 1995년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에 달한 이후 일본

경제는 장기침체기에 진입하고, 계열시스템에는 변화가 생김 

• 계열시스템은 경제가 성장하는 상황에서는 효과적이었지만, 저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 

상황에서는 그 효과성이 약화됨 

• 중소기업백서는 거래구조 현황과 거래구조 변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각 기업별

로 거래처는 증가하지만 기업간 관계는 보다 긴밀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됨 

 

 자동차산업에서도 부품회사 입장에서 거래처가 보다 다양해졌지만, 자동차회사와 

핵심부품회사와의 관계는 기업에 따라 차이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긴밀

해지는 현상이 보여짐 

• 개방화와 긴밀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이유는, 자동차기업들이 신기술을 필요로 하는 프로

젝트에 대해서는 핵심부품회사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반면, 기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보다 다양한 부품회사들과 거래를 가짐으로써 보다 경쟁적으로 부품을 조달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핵심거래처와는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계열시스템의 약화

와 더불어 거래관계가 기존의 피라미드형 또는 알프스형에서 네트워크형으로 변화해 온 

것을 알 수 있음 

3. 일본 자동차산업 협력회 변화과정 



4) 1990년대 중반 이후 자동차
산업 협력회 기능의 약화 

 일본 자동차산업 경우 1990년대 초 버블붕괴를 계기로 부품조달시스템에 큰 변화

가 생겨남 

• 자동차기업들은 새로운 전략방향으로서 1990년대 이후 해외 현지생산 확대, 글로벌 소

싱,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 플랫폼 및 부품공통화의 활용, 생산의 모듈화 등을 추진함 

• 이러한 전략 변화에 따라 자동차기업들은 공급업체와의 거래관계에서 보다 개방화를 추

진하게 되었고, 그에 협력회 활동에도 변화가 생겨남 

 

∼1980년대 1990년∼1990년대 중반 1990년대 중반 이후 

Bottom-up형식의 

계속적 원가절감 

차종 삭감 

차대(車臺)통합 Top-down형식의 

원가절감 
부품의 공통화 

유니트화 모듈화 

해외조달 확대 세계최적조달 

<표 1> 자동차 각사의 구매방침 변화(1980년대∼1990년대) 

3. 일본 자동차산업 협력회 변화과정 



 각 자동차회사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 협력회 활동에는 <표 2>와 같이 변화가 

생겨났는데, 기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협력회 역할 및 활동이 약화됨 

• 혼다는 원래부터 협력회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 

• 토요타자동차의 경우 원래는 각 지역별로 3개의 협풍회(協豊会)가 조직되어 있었는데, 

1999년 하나의 협풍회로 통합된 후 사업의 글로벌화와 더불어 해외기업이 협풍회에 가

입함 

• 닛산 경우는 자사계열 공급업체 조직인 타카라회(宝会)와 독립계 공급업체 조직인 정보

회(晶宝会)가 있었는데, 1991년 양쪽을 해산하고, 같은 해에 일상회(日翔会)를 신설하였

는데, 이후 그 조직의 성격이 친목단체로 변함 

• 미츠비시자동차의 경우는 협력회의 통합, 폐지, 재결성이 이루어졌고, 오늘날 협력회는 

친목단체 성격을 지님 

 

 협력회의 결속력이 약해져가는 상황은 특정 협력회에 단독가입 하는 기업이 줄어

들고 복수의 협력회에 가입하는 기업이 증가함 

• 특정 협력회에 가입한 공급업체가 다른 협력회에 가입하는 상황을 토요타(<표 3>) 경우

와 닛산 및 미츠비시자동차(<표 4>) 경우, 그리고 복수가입 비율 변화(<표 5>) 등으로 살

펴볼 수 있음 

4) 1990년대 중반 이후 자동차
산업 협력회 기능의 약화 3. 일본 자동차산업 협력회 변화과정 



1984년 시점 설립년 2001년 현재 비고 

토요타 

東海協豊会 

関東豊協会 

関西協豊会 

1943년 

1946년 

1947년 

協豊会 1999년에 協豊会로 통합 

닛산 
宝会 

晶宝会 

1958년 

1966년 
日翔会，新浜会 

1991년에 日翔会로 

재편통합，큐슈지구는 新浜会 

미츠비시 

자동차 
三菱自動車柏会 1970년 柏会 

2002년 6월 해산 

* 이후 2005년 재결성 

마츠다 

西日本洋光会 

関東洋光会 

関西洋光会 

1981년 

1981년 

1981년 

西日本洋光会 

関東洋光会 

関西洋光会 

2002년 洋進会를 설립 (자재 계열 

공급업체 협력회인 예전 洋友会와 

洋栄会를 해산하고 통합함) 

스즈키 スズキ協力共同組合 1957년 スズキ協力共同組合 

스바루 スバル雄飛会 1986년 
三鷹協力会 

群馬協力会 

다이하츠 ダイハツ協友会 1969년 ダイハツ協友会 

이스즈자동차 いすゞ協和会 1962년 いすゞ協和会 

히노자동차 日野協力会 1962년 日野協力会 

닛산디젤 日産ディーゼル弥生会 1960년 信生会 

<표 2> 각 자동차회사의 협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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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토요타자동차 협력회 조직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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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닛산 및 미츠비시자동차 협력회 조직구조 변화 

<표 5> 토요타, 닛산, 미츠비시자동차 협력회 구성원 중 복수가입 업체 비율 

4) 1990년대 중반 이후 자동차
산업 협력회 기능의 약화 3. 일본 자동차산업 협력회 변화과정 



5) 토요타자동차 협력회 사례 

 토요타자동차는 설립 이후 빠른 시기에 협력회를 조직하였음 

• 토요타자동차는 1937년에 설립됨 

• 토요타자동차 경우 부품품질 향상을 위해 부품을 내제화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졌지만, 

본격적으로 부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부품업체도 일부 있었고, 그에 따라 1939년에 부품

업체들의 단체인 ‘협력회’가 생겨났고, 이후 1943년에 협풍회가 탄생함 

 

 전후 토요타는 승용차의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함에 따라 협력회인 협풍회도 체계

적으로 활용하게 됨 

• 토요타그룹은 패전 이후 재벌해체의 영향을 받았으나, 1949년 기업재건정비계획법이 적

용됨에 따라 그룹의 재편성이 시작되었고, 협풍회도 본격적으로 활용됨 

• 토요타의 생산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협풍회 가입 기업수도 증가함 

3. 일본 자동차산업 협력회 변화과정 



5) 토요타자동차 협력회 사례 

 버블경제 붕괴 이후 계열시스템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토요타도 협력회 조직의 개

편을 실시하였는데, 글로벌화 더불어 해외 공급업체도 협력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토요타는 1999년에 기존의 3개 협풍회를 1개의 협풍회로 통합하였고, 가입기업의 모습

에도 일부 변화가 있었음 

• 토요타 경우에는 특히 글로벌화에 대한 대응이 중요했는데, 그 과정에서 구매정책 및 협

력회 대응방침에도 변화가 생겨남 

• 개편된 협력회의 2002년 당시의 가입 기준은 <표 Ⅲ-6>과 같음 

<표 6> 토요타의 협풍회 및 영풍회 

협풍회(協豊会) 영풍회(栄豊会) 

토요타의 창구 제1조달 제2조달 

구성 부품 공급업체 각종자재 및 기계, 설비 공급업체 

입회절차 토요타 내규기준에 따라 토요타가 승인 토요타 내규기준에 따라 토요타가 승인 

입회기준 연매출 10억엔 이상, 매출의존율 20% 이상 연매출 10억엔 이상, 매출의존율 20% 이상 

주된 활동 연구회활동, 판매장려활동, 정보교환 연구회활동, 판매장려활동, 정보교환 

회비 연간 20만엔 연간 10만엔 

3. 일본 자동차산업 협력회 변화과정 



5) 토요타자동차 협력회 사례 

 일본자동차 회사 중 토요타의 경우는 협력회의 결속력 약화가 비교적 적은 편이지

만, 2000년 이후 토요타의 글로벌 사업전개와 더불어 협풍회가 보다 개방적으로 

됨 

• <표 7>은 협풍회를 1970년대와 2010년대를 비교하고 있는데, 조직이 보다 개방적으로 

된 것을 알 수 있음 

• 1970년대에 가맹한 기업이 2010년대에 가맹하는 지속률은 91%로 높음 

• 외자계 기업의 가맹에 관해서는 1986년 관동협풍회에 일본미쉐린 가맹 이후 11개사가 

가맹하였고, 이 기업들은 전세계적으로 완성차기업에게 부품을 납품하는 다국적기업들

임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날 협풍회는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폐쇄된 조직이 아니라 

다국적기업 등을 포함한 대기업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음 

3. 일본 자동차산업 협력회 변화과정 



5) 토요타자동차 협력회 사례 

<표 7> 협풍회 가맹기업의 변천 

1970년대 2010년대 변화의 특징 

가맹기업수 
158사 

(1973년) 
→ 

224사 

(2014년) 

66개사 증가. 2012년도 가맹기업의 매출액은 5조 

7,624억엔에 달함 

계속기업수 129사 → 117사 91%의 계속률 

외자계기업수 0사 → 11사 
1986년 관동협풍회에 처음으로 일본미쉐린이 

가맹 

[전(前)공정+전문부품] 

기업수 

110사/129사 

(85.3%) 
→ 

186사/224사 

(83.0%) 

주로 완성차기업에 자동차전용 부품을 납입하는 

기업이 약 85% 정도로 일정함 

[엔진+보조기기] 

기업수 

43사/129사 

(33%) 
→ 

62사/224사 

(28%) 

엔진 기업수가 비교적 많음. 또 2010년대 전체에 

대한 매출 비중은 7.7% 

기타기기(HV 등) 
0사 

(0%) 
→ 

1사/224사 

(0.45%) 

HV용 배터리시스템을 생산하는 

프라임어스EV에너지(주) 

중소기업 수 
26사/129사 

(20.2%) 
→ 

45사/224사 

(20.1%) 

40년이 경과되어도 중소기업 비중이 20%를 

유지함 

[전공정+전문부품] 

중소기업수 및 그 비율 

22사/26사 

(84.6%) 
→ 

38사/45사 

(84.4%) 

주로 완성차기업에 자동차전용 부품을 납입하는 

기업이 85%로 일정. 중소기업은 

[전공정+전문부품]이 중심 

[엔진+보조기기] 

중소기업수 및 그 비율 

13사/26사 

(50%) 
→ 

16사/45사 

(36%)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중소기업에서 차지하는 

[엔진+보조기기] 기업수 및 비율이 매우 높음 

3. 일본 자동차산업 협력회 변화과정 



5) 토요타자동차 협력회 사례 

 오늘날에도 토요타의 협풍회는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토요타자동차의 경쟁력 향상

에 기여하고 있음(협풍회 홈페이지) 

• 오늘날 협풍회의 개요는 <표 8>과 같음 

• 총회, 간사회, 각종 위원회, 각종 부회(部會)를 통하여 다양한 활동을 함 

• 행사로서는 본부 행사도 있지만, 지구별 행사도 있음 

 

• 오늘날 협풍회의 회원 명부는 <표 9>와 같음 

• 2017년 1월 6일 현재 총 회원수는 224개사이며, 관동지구 68개사, 동해지구 125개사, 관

서지구 31개사로 구성됨 

 

3. 일본 자동차산업 협력회 변화과정 



5) 토요타자동차 협력회 사례 

<표 8> 오늘날 협풍회 개요 

기본이념 
본회(會)는 토요타자동차와 회원회사가 글로벌하고 개방적인 파트너십에 기초한 활동을 통하여, 세계 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 공헌하고자 하
는 조직이다. 현재 200사 이상의 회원회사로 구성되는 협풍회는 회원 각사의 참여에 의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흔들림 없는 협력관계를 구축
하고 있다. 

2016년도 방침 
자동차업계를 둘러싼 어려운 환경 하에서 토요타자동차의 글로벌조달방침에 따라, 토요타자동차와 함께 상호신뢰, 상호번영을 도모하고, 일
본의 모노즈쿠리를 함께 지켜나가는 것과 동시에, 안전과 품질을 축으로 글로벌한 발전을 위한 여러 과제에 도전하여 TNGA(Toyota New 
Global Architecture)에 기초한 모노즈쿠리 개혁에 의해 진정한 경쟁력 강화를 지향한다. 

회원상황 
회원수: 224사 
간사: 29명 

역사 
협풍회는 1943년 12월에 설립되어 이후 관동협풍회, 동해협풍회, 관서협풍회로 분리되어 활동하였다. 1994년 4월 1일에 다시 일원화가 이
루어져 현재의 협풍회로 되었다. 

기능 

총회 회원회사 대표자가 참가하여 사업계획, 예산 등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간사회 회원회사로부터 선출된 간사에 의해 회(會)운영의 방향성을 검토한다. 

기획위원회 각 위원회·부회(部會)의 위원장·부회장(部會長)으로 구성하고, 회(會)운영의 구체적인 기획을 입안한다. 

지구(地區)총무위원회 관동·동해·관서의 각 지구별 활동을 기획·운영한다. 

바디(Body)부품부회 
유니트(Unit)부품부회 

모든 회원회사 참가에 의한 회(會)공식의 정보제공의 장이며, 토요타자동차 담당 영업책임자가 참가한다. 

테마연구부회(部會) 시의적절한 테마의 연구에 도전함과 더불어 토요타자동차 및 회원회사 최고경영자에 대한 제언을 한다. 

안전위생위원회 
안전·위생활동은 모든 생산활동의 기본이라는 인식 위에 그 기본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회원각사의 자주적인 안전·위생활동의 전개에 기
여한다. 

홍보위원회 
협풍회의 여러 활동을 회원에게 폭넓게 보도한다. 
토요타자동차의 정보를 전달한다. 

연간
행사 

본부 행사 

·총회 
·전체간사회 
·경영자간담회 
회원회사의 대표자가 참가하여 시의에 따른 테마에 관해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한다. 
·경영강연회 
내외의 저명강사를 초정하여 경영과제에 관한 식견을 탐구한다. 
·테마강연회 
회원에게 관심이 높은 테마를 선정하여 테마에 맞는 멤버가 참가할 수 있는 강연회를 개최한다. 
·지구(地區)골프회 
회원회사의 대표자의 친선의 장으로 한다. 

지구(地區) 행사 

·지구(地區)간사회 
·안전위생연구활동(동해지구) 
·담당자연락회(관동·관서지구) 
·그룹디스커션(관동지구) 

사무국 소재지 

〒471-8571  
愛知県豊田市トヨタ町1番地 トヨタ会館 Ｇ階  
電話：０５６５－２８－３３９５  
ＦＡＸ：０５６５－２８－６７０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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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요타자동차 협력회 사례 

<표 9> 오늘날 협풍회 회원명부 

3. 일본 자동차산업 협력회 변화과정 



1) 요약 

 기업별 협의회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수탁기업들이 위탁기업과 일정 정도 장기거래 

또는 계열거래를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 

 

 건설업의 경우 구미에서는 입찰계약 등에 의한 단기거래가 일반적인 반면, 일본에

서는 협력회를 활용한 장기거래가 전통적으로 활용되어 왔음 

 

 자동차산업에서도 수직적 거래형태는 구미와 일본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구미 경우는 단기적 시장거래가 일반적인 반면, 일본 경우는 협력회 등을 활용한 

장기계속적 거래가 많이 활용되어 왔음 

4. 요약 및 시사점 



 일본 자동차산업에서는 전후 각 기업별로 수탁기업협의회에 해당하는 협력회가 형

성되었고, 기업성장 과정에서 협력회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1990년대 초 버블경제가 붕괴되고, 1995년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에 달한 이후 일본

경제는 장기침체기에 진입하고, 계열시스템에는 변화가 생김 

 자동차산업에서도 부품회사 입장에서 거래처가 보다 다양해졌지만, 자동차회사와 

핵심부품회사와의 관계는 기업에 따라 차이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긴밀

해지는 현상이 보여짐 

 일본 자동차산업 경우 1990년대 초 버블붕괴를 계기로 부품조달시스템에 큰 변화

가 생겨남 

 각 자동차회사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 협력회 활동에는 변화가 생겨났는데, 기

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협력회 역할 및 활동이 약화됨 

 오늘날 일본 자동차산업에서 협력회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곳은 토요타자동차

라고 할 수 있는데, 토요타의 경우에도 협력회는 예전보다 개방적이고 글로벌화됨 

4.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2) 일본 사례를 통한 시사점 

 수탁기업협의회는 장기계속적 거래를 특징으로 하는 계열시스템 하에서 효과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음 

 

 일본에서 전후부터 버블경제 붕괴 이전까지 각 대기업별로 수탁기업협의회(협력회)

가 활성화 될 수 있었던 것은 위 조건들이 충족되었기 때문이지만, 버블경제 붕괴 

이후 저성장 단계에는 협력회의 효과성이 약화됨 

 

 한국의 경우, 오늘날까지는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수탁기업협의회가 

효과성을 가질 수 있었지만, 향후 저성장 단계에서는 그 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예

상됨 

4. 요약 및 시사점 



2) 일본 사례를 통한 시사점 

 한국의 경우, 향후 저성장 단계에서 수탁기업협의회 활동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

고, 그에 따라 수탁기업협의회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발전방향이 모색될 필

요가 있음 

• 첫째, 수탁기업협의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위탁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

는데, 글로벌시장 진출을 통해 성장하는 위탁기업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둘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의 거래특수적 투자의 필요성은 예를 들면 기계산업이 전

자산업보다 높은 것과 같이 산업별로 차이가 있는데, 거래특수적 투자의 필요성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 셋째, 모든 산업의 모든 기업에 지원을 하기 보다는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기업에게 차

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인 점을 고려하여, 향후 지원에 있어서 경쟁 시스템을 강

화할 필요가 있음 

4. 요약 및 시사점 



감사합니다 


